
LG화학, 영업이익 감소 우려…
다이와증권, 15% 감소 우려는 지나쳐 … 주가 20% 하락

다이와증권은 6월21일 석유화학 업황이 좋지 않지만 LG화학의 2/4분기 영업실적은 견고할 것으로 기대한다

며 <매수> 의견을 유지했다.

다니엘 리 애널리스트는 “LG화학의 2/4분기 영업이익이 1/4분기 대비 15%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시장 전

망 속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려가 지나치다고 본다”고 주장했다.

석유화학제품의 다변화 등에 힘입어 LG화학의 2/4분기 영업이익이 견고하고, 3/4분기에도 개선될 것으로 예

상했다.

다이와증권은 앞서 LG화학의 2/4분기 영업이익과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8%, 2% 하향 조정했다.

다니엘 리 에널리스트는 “하지만 2/4분기 영업이익은 분기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하며, 주가

역시 4월 고점 대비 20%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적 요소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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